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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스타 윤여정패션

품격있게,젊게,당당하게 70대뉴룩 만들다

패션지화보에서흰색더블브레스티드슈트를입은윤여정. /사진보그(김영준사진가)

젊은시절의윤여정.

영화 계춘할망에출연했던김고은과함께. 이날

윤여정(왼쪽)은 블랙미니드레스를입었다.

스트라이프무늬티셔츠에검정코트를입은모습.

유행트렌드에구애안받고입어

드레스셔츠청바지다잘어울려

김민희등젊은친구들에게배워

동시대적감각이스타일의핵심

유머등생활철학도담겨있어

어코(어깨에코트를걸치는) 스타일로차려입은

윤여정. <중앙포토 일간스포츠>

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

오른윤여정.올해 74세인이연기경력 56년차배

우는 옷잘입는할머니로도유명하다.그의패션

감각을분석해봤다.

검정정장바지에흰색셔츠,무릎까지오는길이

의검정원피스,스트라이프티셔츠에검정오버코

트, 도트무늬원피스와점퍼,베이지색니트와카

디건…. 공항패션이든, 레드카펫이든, 윤스테이

같은예능프로그램에서든, 윤여정을생각하면제

일먼저떠오르는모습들이다.노년여성들이우중

충해보인다는이유로블랙&화이트컬러를피하고

원색과화려한무늬의옷을입을때, 윤여정은언제

나그대척점에서있다. 그런데그모습이심플하

고멋지다.

클래식의가치를아는여자

특히 격식을 갖춰 입어야할때그가자주입는

무릎길이의검정원피스는 1920년대디자이너코

코샤넬이진취적인여성들을위해만든 리틀블랙

드레스다. 모던함과 우아함의 상징이다. 체구가

작고마른몸매의그가만약여느여배우들처럼화

려한컬러와무늬,요란한레이스장식으로휘감긴

드레스를입었다면아마옷에몸이파묻힌느낌이

들었을것이다.

패션잡지 보그의신광호편집장은윤여정의이

런패션스타일에대해 유행이나트렌드에구애받

지 않는 베이식(Basic) 클래식(Classic) 타임리

스(Timeless)라는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다며

이는 패션 피플들의 종착역이기도 하다고 말했

다. 윤여정선생이자주들고다니는에르메스 버

킨백이나 켈리백도어떤장소, 어떤옷과매치

해도잘어울리는클래식아이템이다.이백을드는

사람은여럿있지만풀세팅정장이아닌, 모노톤의

기본셔츠와바지또는스트라이프티셔츠와청바

지에푸슬푸슬한곱슬머리,작은알의검정선글라

스와매치한사람은한명뿐이다.그렇게그는대한

민국에 없던 자신만의 캐릭터로 70대의 뉴룩을

만들어내고있다.

2013년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출연당시남

다른패션감각의비결을묻자이렇게답했다. (배

우)김민희가패셔니스타라옷을잘입는다.그래서

김민희에게먼저쇼핑을한뒤연락하라고한다.이

후에 민희가 산 옷을 그대로 구입한다. 이후에도

그는여러인터뷰에서 함께영화드라마에출연한

공효진,김효진, 김고은등옷잘입는젊은친구들

의 옷차림을 잘 관찰했다가 같은(스타일의) 옷을

산다고밝힌바있다.

간호섭홍익대교수(패션디자이너)는 젊은친

구들을관찰하면서배우고새로움에도전하는동시

대적감각이윤여정스타일의핵심이라고단언했

다. 어떤인터뷰에서나이와편견에관해이야기하

면서자신은매너리즘에빠지지않기위해모르는

분야에선나이와상관없이늘전문가들의이야기를

들으려한다는말이생각난다.패션에도이철학이

그대로반영되는것같다.

실제로2013~2014년방송된 꽃보다누나 출연

당시 그의 옷차림은 스무 살 이상 차이 나는 김희

애, 이미연의패션과비교해도전혀뒤처지지않을

만큼젊고캐주얼했다.스키니청바지에스니커즈는

기본.오버사이즈패딩이나허리위로올라오는짧

은길이의보머점퍼도거뜬히소화했다.요즘방송

중인 윤스테이에선바지밑단통이넓은청바지에

래퍼들이즐겨입는후드티셔츠를입고등장했다.

2018년영화 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짐승들 포

스터작업에참여했던이한욱스타일리스트는 동년

배여사님들이커다란알형태의유색보석을좋아하

는데비해, 윤여정선생은개인소장품으로쿨한느

낌의플래티넘또는은소재의반지와팔찌를4개의

손가락에착용했는데특히엄지와새끼손가락에착

용한모습이요즘젊은친구들이많이하는스타일이

라굉장히멋스러웠다고후일담을전했다.

윤여정다움이윤여정패션을만든다

패션대모로꼽히는진태옥디자이너는그를처

음만났을때를이렇게기억했다. 명동 쎄씨봉에

갔을때무대위에는송창식조영남이장희씨가있

었는데 마침 어떤 아가씨가 막 문을 열고 들어왔

다. 함께갔던친구가 저아가씨가요즘잘나가는

신인배우윤여정이라고가르쳐줬다.내가알고있

는여느여배우들과달리청바지에흰색셔츠차림

의깔끔하고담백한모습이배우같지않아서참멋

스러웠다.

반세기전이야기지만그때나지금이나윤여정의

패션에는 윤여정다움이존재한다.지춘희디자이너

는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

다.벽이없다.나이라는숫자에자신을가두지않는

마인드가패션에서도잘드러난다며 그나이에그렇

게청바지가잘어울리는사람이있을까.말한마디를

해도맛깔스럽고정확하게자신을표현하는윤여정

스타일이패션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고했다.

패션은생활철학이드러나는단면이기도하다.

답답한사람은답답하게,쿨한사람은쿨하게입는

다. 윤여정다운패션은당당함과유머감각이라는

바탕에서시작되지않았을까.

그가에르메스,샤넬,반클리프&아펠등초고가

럭셔리브랜드의매니아인건업계에선이미오래

된사실이다. 너무사치스러운것아니냐 협찬아

니냐 쑥덕임이커지자2013년한라디오프로그램

에출연해서속시원하게말했다. 다내돈으로내

가 벌어서 사는 것이다.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

방탕하게쓰는게아니라서난떳떳하다.잘난척하

는게비굴한것보다는낫지않느냐. 얼마전유튜

브채널 문명특급에출연해서는 난협찬을안받

는게아니라(브랜드가)안해준다.늙은사람이입

으면안산다고. 그래서다내가사입는다. 그러니

열심히일해야한다며웃음폭탄을날리기도했다.

그의유머감각은여러예능프로그램에서충분

히검증됐다.최근에는영화 미나리와관련해솔

직하고진심담은 윤선생영어로해외인터뷰에

서도빛을발하고있다. 보그와의인터뷰에서 유

머감각을정말중요하게생각한다.그래서재밌는

사람은가까이두고,재미없는사람은멀리한다고

밝힌바있다.

LVMH 그룹 내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이었던

미레유 갈리아노가 쓴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

다에서나이들수록아름다워지는프랑스여자들

의비결을묻는말에그는 마음가짐이바로묘약

이라며 당당하게 나이 먹기를 조언했다. 윤여정

도마찬가지다.그의스타일은,늙지않는다.

/서정민기자 중앙컬처&라이프스타일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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